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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파구에 위치한 성내천에 가본 사람이라면 너무나 달라진 모습에 깜짝 놀랐을 것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

된 복원공사가 1차 준공되고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낸 성내천의 모습은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낼 만 했다. 주민친화

적인 친수공간으로 거듭난 성내천에 가보자.

물사랑 가족 | 물사랑人

134 한국상하수도협회지

쓰레기매립지위에

새롭게피어난
생명의하천,난지천

유난히 더디 오는 봄기운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을까.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난 서울에도 수줍은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

렸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서울 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은 월드컵 공원 내 난지천을 찾았다.

과거의 흔적을 지운 난지도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지나노란산수유와개나리가피어있는산책로를따라걷다보니

어느덧난지천공원에도착했다.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월드컵 공원 내 난지천에는 과거의

흔적을찾을수가없었다. 70, 80년대서울시민들이쏟아내는

각종쓰레기매립으로죽어가던난지도, 그주변을감돌아흐르

던난지천은쓰레기침출수로오염되어악취가코를찌르던죽

은하천이었다. 1993년서울시에서난지도쓰레기매립을전면

중단하고매립지안정화사업및생태공원조성계획을세울때

만해도과연이죽은땅과하천이다시살아날것이라고감히

단언하는사람은별로없었다.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시민들앞에월드컵공원이라는새로운이름으로모습을드러낸

난지도와난지천은상상도할수없을만큼놀라운것이었다. 악

취를거둬내고다시흐르는난지천, 그주변에는갈대와버드나

무등식물이보란듯이자라나고있었다. 자연의치유력은이토

록대단한것이었다.

서울 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살아난 난지천
난지도의공원화사업의일환으로조성된난지천공원은월드컵

공원내평화의공원과이어져있다. 난지천은질좋은흙과모

래를 덮고 그 위로 평화의 공원에 조성된 난지호수에서 하루

글 윤종환 · 사진 김성구

5,000톤가량의물을하천으로흘려보내유량을유지하고있다.

하천가에는갈대가우거지고버드나무와각종식물들이군락을

이루고있다. 하천주변에는어린이놀이터와다목적운동장을

비롯하여 게이트볼장, 야외공연장 등 주민편의 시설들이 마련

되어있는데, 그규모는7만3천평에이르는적지않은규모이

다. 휴일이면하천을끼고인라인스케이트와자전거를타는시

민들로활기를띄고평일에도가벼운 운동복차림의산책객과

심심찮게마주친다.

또한크고작은나무들로이루어진작은숲과자생야생화등난

지도의생태를보여주는700평규모의자연학습시설이함께자

리한난지천공원은일상에지친서울시민들에게새로운활력

을주는공간으로이미자리매김하고있다.

난지천의 생태 복원은 지금도 진행 중!
친수형생태공원으로거듭난난지천의주변경관은나무랄데

없어보이지만, 사실생태복원사업은지금도한창진행중이다.

지난 2002년월드컵대회에맞추어공원의조성은마무리되었

지만, 매립지안정화사업이완성되려면조금더시일이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앞으로해야할일이많다. 현재운영중인지

반안정,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등 안정화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관리하고, 매립지주변오염도(수질, 대기, 토양등)를지

속적으로관찰하면서문제점들을개선해나가야한다. 서울시에

서는이모든안정화작업을오는2020년까지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이다. 난지천의생태복원은이제부터시작이다. 자연의치

유력은위대하다. 

그러나온전히자연그대로의상태로돌아가기위해서는더많

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다. 우리는죽어가는난지도에서살아

있는자연의소중함을너무나큰대가를치르고깨달았다. 이제

우리가스스로망친자연을위해다시한번숨고르기를할때다.

앞으로10년후, 20년후난지천의모습은우리세대의환경치

유노력의성적표가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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